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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사진기획 - 입학식

평화의 전당 1층부터 3층까지 신입생들로 가득 찼습니다. � (사진=정혜원 기자)

신입생들은 학과 별로 행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은 채 평화의 전당으로 향합니다. � (사진=정혜원 기자)

음악대학 오케스트라의 입학을 축하하는 연주는 넋을 놓고 바라보게 

만듭니다.�  (사진=박상희 기자)

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신입생들의 다리는 아플지라도 얼굴에는 

미소가 가득합니다.�  (사진=정혜원 기자)

양캠 응원단의 칼군무는 경희대 입학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. � (사진=김동희 기자)태권도 시범단의 송판 격파와 하늘을 나는 듯한 발차기는 감탄과 박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� (사진=정혜원 기자)

지난 29일 평화의 전당에서 입

학식이 열려 신입생들이 두근대는 

마음으로 ‘경희’의 정문을 들어섰

습니다.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

의 신입생들은 한 공간에서 서로

를 마주하며 새로운 ‘경희’를 만들

자는 다짐을 합니다.

신입생 안규범(스마트팜과학 

2024) 씨는 “오고 싶던 경희대학교

에 막상 와보니 감회가 새롭고 정

말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

각이 든다”며 “동아리 생활이 아

주 기대된다”고 말했습니다. 이재

영(기계공학 2024) 씨는 “동아리 

생활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

기대되며 학점을 잘 받고싶다”며 

포부를 밝혔습니다. 

앞으로 찬란히 빛날 순간들을 

응원하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

2024년 새 학기는 이렇게 시작합

니다.

설렘과 희망을 안고 
찬란히 빛날 우리

본관 분수대 앞 입학식 포토존은 신입생들의 필수 코스! � (사진=정혜원 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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